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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에스컬레이터 탑승,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도와드려요

- 서울교통공사-한국노인인력개발원, 안전단 491명 선발…왕십리역 등 33개 역사 안전 살펴

-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사업일환, ’22년부터지속확대중…작년대비74%확대

- 근무배치전승강기기본교육등직무교육시행, 소방서협업응급상황대처교육도

- 승강기 주변서 근무하며 이동약자 안전‧질서유지,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등

 

□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

어르신의 승강기 탑승을 도와주는 ‘시니어 승강기안전단’이 확대 운영

된다. 지하철 내 이동 약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

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.

□ 서울교통공사(이하, ‘공사’라고 함)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, ‘개발원’이

라고 함)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

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전단의 규모를 지

속적으로 확대해왔다. ’22년 8개 역사 65명, ’23년에는 20개 역 282

명 규모로 늘어났고, 올해는 작년 대비 74% 늘어난 491명의 인원이 지

하철 승강기 안전을 꼼꼼하게 살핀다.



○ 안전단은 ’22년부터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원하

는 공사와 개발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. 만

60세 이상 노인 일자리(사회서비스형)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다.

○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중 하나로, 시니어의 경력 ·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

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
○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일

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노인의날(2023. 9. 25.)

기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.

□ 안전단은 노인,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안전한 승강기 탑승을 돕

고 이용자 안전계도, 역 이용 안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가

주요 업무다. 주요 혼잡 시간대에는 승강기 이용 승객 질서유지에 나선다.

□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

작동 중지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.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

사전교육을 이수한 안전단 근무자들은 승강기 옆에서 근무하면서 넘어

짐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○ 승객이 넘어졌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작동 중인 상태라면, 중심을 잡고 일

어나는 것이 어려워 계속 넘어지고 구르게 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다.

□ 공사와 개발원은 본격적인 근무 투입 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

안전단을 대상으로 승강기 기본교육(법, 구조 등), 승강기 응급조치 요

령, 승강기 사고사례, 고객서비스 교육 등 직무 교육을 시행했다.

○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성동소방서 응급대원을 강사로 초빙해 응급처치 및

지하철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.



□ 올해 선발된 491명의 안전단 인원들은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

에 배치되어 승강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. 운영 기간은

올해 2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.

□ 공사와 개발원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복지관과 협업해 인력 교육, 안

전용품 및 휴게공간 제공 등 각 역사에 배치된 안전단 인원들이 원활

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“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사업은 승강

기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

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이다.”라며 “한국노인

인력개발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발굴해

ESG 경영에 기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정미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장은 “서울교통공사와 적극적인

협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일자리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

나가겠다.”라며 “더불어 앞으로도 보다 더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

있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2024년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교육 사진 2장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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